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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치외법권의 꿈: 유럽 시민권, 세파르디 유대인, 20세기의 오스만』은 19세기 후반

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스만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 유럽 시민

권의 본질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 스타인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

인들은 16세기 프로티지(protégé, 피보호자)의 지위를 약속받았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의 한 형태였다. 이들은 종

교의 자유, 세금 면제, 이슬람 율법 면제의 특권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지위는 오스

만이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권의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가

령 바그다드에서 태어나 상하이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영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

라는 것,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어떤 포르투갈인, 비엔나에서 태어난 어떤 프랑스인

은 오스만 제국령이든 포르투갈이든 프랑스든 가보거나 거주한 적이 없지만 아버

지로부터 이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오스만 제

국의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 전역으로 이주하면서 오스만의 법적인 지

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20세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 ‘매혹적인 신민들’은 발칸 전쟁과 그리스 지

역의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다. 2장 ‘프로티지 피난민들’은 1차 세계대전 시기 아르

메니아의 집단학살을 통해 보호의 법적인 가치를 주장하였다. 3장 ‘허구적인 국가

의 시민들’은 20세기 초 유럽인들의 팽창에 관한 지리적 이주의 역사이다. 4장 ‘보

호받는 사람들?’은 정치 지리적 상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유대인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역사까지 포함하였다. 


